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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에서 만난 이삭토스트, 글로벌 K-푸드로 키운다”
신세계면세점-이삭토스트, K-푸드 글로벌 시장 확대·동반 성장 위한 MOU

■면세 판매 활성화부터 해외 판로 개척·면세 전용상품 개발까지 협력 확대
■ 지난 4월 인천공항점 입점 시작으로 명동·온라인까지 판매 채널 확대…협업 기반 강화
■ 양사 유통·상품 기획 역량 결합해 국내외 고객 접점 넓히고 K-푸드 경쟁력 강화

(신세계면세점=2026/09/18)

신세계면세점이 이삭토스트와 손잡고 K-푸드의 글로벌 판로 확대에 나선다.

신세계면세점은 지난 15일 서울 중구 신세계디에프 본사에서 이삭토스트와 ‘글로벌 시장 확대와 동반 성장을 위한 양사 상생 협력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남주현 신세계디에프 MD총괄과 김하경 이삭토스트 대표를 비롯한 양사 주요 관계자가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면세점을 통해 좋은 반응을 얻은 이삭토스트 상품의 해외 판매 접점을 확대하고, 양사가 보유한 상품 기획 및 유통·마케팅 역량을 결합해 새로운 성장 기회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이삭토스트 브랜드의 면세 판매 활성화 ▲해외 고객 대상 판매 채널 공동 발굴 ▲면세 전용 상품 공동 개발 ▲양사 유통 채널을 활용한 협력 확대 ▲ESG 및 사회공헌 활동 등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신세계면세점과 이삭토스트의 협업은 지난 4월 인천공항 1터미널점에서 시작됐다. 이후 5월 명동점과 온라인몰, 7월 인천공항 2터미널점으로 판매 채널을 순차적으로 확대하며 국내외 여행객과의 접점을 넓혀왔다.

특히 신세계면세점에서 선보인 ‘이삭토스트 시그니처 소스’는 해외 수출용으로 제작된 상품으로, 신세계면세점을 통해 면세 채널에 입점했다. 국내에서 쉽게 접하기 어려운 상품을 선보이며 차별화된 K-푸드 상품으로 고객 접점을 넓혀가고 있다.

온라인몰 입점 이후 식품 카테고리 판매 상위권을 기록했으며, 명동점과 인천공항 1터미널점 식품 큐레이션존 ‘테이스트 오브 신세계’에서도 별도 매대를 통해 선보이고 있다.

협업 범위도 확대되고 있다. 이삭토스트는 오는 10월 열리는 신세계그룹 대표 쇼핑 행사 ‘쓱데이’에 맞춰 면세 채널 특성을 반영한 공동 상품 기획과 프로모션을 이어갈 계획이다.

향후에는 해외 시장으로 협력 영역을 넓힌다. 신세계면세점이 보유한 면세·해외 유통 운영 경험과 글로벌 마케팅 네트워크에 이삭토스트의 브랜드 및 상품 기획력을 결합해 북미·오세아니아·유럽 등 해외 판매 채널 진출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면세 고객을 위한 전용 상품과 패키지 개발도 함께 검토한다.

더불어 양사는 신제품과 프로모션을 신세계면세점의 온·오프라인 미디어 및 다양한 콘텐츠를 통해 지속적으로 알릴 예정이다.

신세계면세점 관계자는 “이번 협약은 면세점에서 시작한 이삭토스트와의 협업을 상품 개발과 글로벌 유통까지 확장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경쟁력 있는 K-푸드 브랜드를 발굴하고, 신세계면세점의 국내외 고객 접점과 유통 역량을 활용해 해외 소비자와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넓혀가겠다”고 말했다.


<사진설명>
사진 1: 신세계면세점은 지난 15일 서울 중구 신세계디에프 본사에서 이삭토스트와 ‘글로벌 시장 확대와 동반 성장을 위한 양사 상생 협력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왼쪽부터) 남주현 신세계디에프 MD총괄, 김하경 이삭토스트 대표.
사진 2: 신세계면세점 명동점 11층에 입점한 ‘이삭토스트’. 면세점 전용 ‘이삭토스트 소스’는 신세계면세점 온라인몰 식품 카테고리 랭킹 상위권을 기록하고 있다.
